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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높은 수준의 컴퓨팅 교육은 학생들이 컴퓨팅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세계를 이해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1]. 2014년 9월부터 새

롭게 적용되고 있는 영국의 컴퓨팅 교육과정 첫 문장에 드러

난 컴퓨팅 교육의 성격이다. 영국은 기존의 ‘ICT’ 과목을 ‘컴
퓨팅(computing)’으로 대체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컴퓨터 프

로그래밍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2]. 이는 200여 년 전 산업

혁명을 시작하면서 ‘과학’과 ‘수학’을 누구나 배워야 하는 과

목으로 학교교육에 도입한 것처럼 현재의 디지털혁명을 주도

하기 위해 ‘컴퓨팅’ 과목을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

로 볼 수 있다[3]. 영국의 컴퓨팅 교육은 비단 학교 교육뿐 

아니라 학교밖 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SW 
활용을 넘어 SW 제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SW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SW 관련내용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컴퓨팅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조

하는 교육과정이 될 전망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컴퓨팅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 방문 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컴

퓨팅 교육을 학교 교육과 학교밖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나라 SW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II. 학교에서의 컴퓨팅 교육

1. 컴퓨팅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계획된 학습경험으로, 교
육의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교육의 내

용과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5][6]. 영국의 컴퓨팅 교

육과정은 BCS1)와 CAS(Computing At School)에 의해 개

발되었다. 영국이 기존의 ‘ICT’ 과목 대신 ‘컴퓨팅’ 과목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ICT 교육이 대부분 Word, Excel과 

같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만을 활

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7]. 영국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CAS의 회장 Simon Peyton Jon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컴퓨터가 학생들의 집에 없었던 시절에는 컴퓨터 활용교

육이 중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ICT 교육은 점차 학생들

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

한 이유로 2000년 이후에는 ICT 교육에 대한 평판이 나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초중등 학교 내 ICT-SW 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기획 연구]

1) BCS는 영국 내 유일하게 IT 전문성을 공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는 전문기관이며, BCS의 산하기관인 CAS는 영국 내 ‘컴퓨팅’ 
과목의 교원연수, 교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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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으며, 교사 자격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컴퓨터 

관련 기술은 발전하는데 교사들의 수준은 정체되었기 때문

에 비효율적인 교육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S는 ICT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해결책을 제시

하는 백서를 출판했고, 이 내용은 영국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

정을 논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8]. 결국 백서에 담겼던 

내용을 기초로 컴퓨팅 교육과정이 탄생했다. BCS의 교육총

괄이자 컴퓨팅 교육과정을 담당한 Bill Mitchell은 컴퓨팅 교

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논의하면서 단순히 ICT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과학, 수학, 역사와 같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기반을 닦고,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컴퓨팅 과목은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나 활용에 초

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학문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사고

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탄생한 컴퓨팅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1].

• 학생들은 추상화, 논리, 알고리즘, 데이터표현을 포함하

는 컴퓨터과학의 기초적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은 컴퓨팅 용어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습경험을 충

분히 가져야 한다.

• 학생들은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거나 친

숙하지 않은 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평가하

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책임감 있고, 능숙하고,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사용자다.

2. 컴퓨팅 교재

자율성을 중시하는 영국의 교육체계 특성상 공인된 컴퓨팅 

교재는 없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교재들이 제

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팅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한 CAS는 학교 컴퓨팅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용 교재인 ‘스위치드온 컴퓨팅(Switched On 
Computing)’과 중학교용 교재인 ‘컴퓨트-잇(Compute-It)’을 

개발하였다. 

그림 1. CAS가 개발한 초등용‘스위치드온 컴퓨팅’

교재 구성2)[9]

일반적으로 영국 교사들은 컴퓨팅 수업을 위한 교재를 지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개자료(open resource)’ 활용을 선

호하는 편이며,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10]. 2)

3. 컴퓨팅 교사연수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을 때, 학교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교사가 학

교 교육과정의 개발자, 연구자, 조정자, 실행자의 역할을 담당

2) 초등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교재의 단원명, 주요내용, 주요 

컴퓨팅 프로그램, 추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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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5]. 따라서 새로운 컴퓨팅 교육과정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연수가 필수적이다. 과거 교사였다가 

영국 코드클럽의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Laura Kirsop은 연수

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컴퓨팅 교육과정은 기존 ICT 교육과정에 비해 유

연성과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새로운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정부는 프로젝트 수행 및 동료 교사교육에 뛰어난 

‘마스터 교사’ 육성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을 CAS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 내 6개 대학에서 마

스터 교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CAS가 마

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아 개발 중인 연수 프로그램 ‘퀵스

타트 프로젝트’는 책, 비디오, 예제 매뉴얼이 세트로 구성되

어 있으며, 관심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서 컴퓨

팅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다.

4. 학교 인프라

컴퓨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영국의 학교 중 시설에 있어 차

이를 보인 두 학교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교 지역 형태
학생

연령
학생 수

컴퓨팅과목 

개설여부

A 런던 사립
유치원~

6학년
230명

O

(독립과목)

B 켄트 공립
유치원~

6학년
430명

X

(타과목 연계)

표 1. 영국 초등학교 사례 비교

  

A학교의 모든 학생은 매주 1회 컴퓨터실(computer lab)
에서 독립된 형태의 컴퓨팅 수업에 참여한다. 컴퓨터실이 아

니더라도 모든 교실에 크롬북(chromebook) 30대, 아이패드 

32대, 랩탑컴퓨터 4~5대가 구비되어 있다. 이 학교의 컴퓨팅 

교사는 다양한 출판물과 공개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

육과정에 맞춘 교재를 직접 만들어 수업한다. 또한 어린 학생

들이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태블

릿 PC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앱을 수업에 도입한다.
B학교는 아직 독립된 컴퓨팅 과목을 운영하지 않는다. B

학교의 교장은 컴퓨팅 수업을 위한 시설이 없고, 장비를 구비

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팅 과목을 별도로 운

영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대신 모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컴퓨팅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학습수준과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 학교 내 ICT 전문가가 교사들과 협업

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컴퓨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학교의 사례만으로 학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컴퓨팅 

과목의 개설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설

과 장비의 부족은 컴퓨팅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I. 학교 밖 컴퓨팅 교육

Wellington(1991)은 정규학습(formal learning)과 비정규

학습(informal learning)을 구분하면서, 정규학습은 국가 교

육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의무적이고 구

조화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학습은 자발적이고 우연하게 일

어난다는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1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식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

고,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식을 ‘생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컴퓨팅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자발

적 참여와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징은 학교밖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럽코드주간(EU Codeweek)

유럽코드주간(EU Codeweek)3)은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

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로, 각국의 앰버서

더(ambassador)가 중심이 되어 해당 국가의 행사를 자발적

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유럽 전역에서 

1,500여 개의 행사가 열렸으며, 영국에서 48개의 행사가 개

최되었다[12]. 주요행사는 표 2와 같다.

3) 유럽코드주간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어드바이저(Young Advisor)'의 제안으로 

2013년 시작되어 첫해 300여 개의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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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주요내용

Let's get Europe 

Coding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는 

어떻게, 왜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회

Crack the Coding 

Curriculum 

workshop 

새로운 컴퓨팅 교육과정을 위한 실습 

도구로서  새로운 교육용 컴퓨팅 기기‘FUZE 

베이직’을 소개하고 실습하는 워크숍

CoderDojo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코더도조(Coderdojo)’가 초중등 

학생들이 게임과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숍

표 2. 2014 유럽코드주간 주요행사 (영국)

Let's Code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앱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Coding with 

music

초등학생들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악을 만들면서 즐겁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

Coffee and Code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성인 대상 워크숍으로 커피를 

즐기면서 파이썬, 루비와 같은 코딩 

프로그램교육

U can too

스테이플허스트학교(Staplehurst School)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형식의 행사로 교사, 학부모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컴퓨팅 교육 

관련 기업이 후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림 2. 유럽코드주간 행사 분포

올해는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각국의 앰버

서더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영국의 앰버서더 

Yasmin Allsop은 이를 학교의 컴퓨팅 교육을 지원하는 데 

활용했다. 

“유럽코드주간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양

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있다. 특히 영국에서 개최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참여한 개인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지원

금은 시설이 열악하여 컴퓨팅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

도 하지 못하는 학교에 전달했으며, 해당 학교는 유럽코드

주간에 맞춰 다양한 컴퓨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 코드클럽(Code Club)

코드클럽은 주로 9~11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게

임, 애니메이션, 웹사이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 기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다. 학교 방

과후 프로그램 또는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교육을 

지원하며, 현재 영국에서 2,000여 개의 코드클럽을 통해 

30,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영국 이외의 국

가에서도 약 300개의 코드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코드클럽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13]. 

3. 영국국립컴퓨팅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computing, TNMOC)

영국국립컴퓨팅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 ‘콜로서

스(Colossus)’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컴퓨터를 유럽

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이다[14]. 1970년대부

터 현재까지의 PC를 직접 만지고 작동시켜볼 수 있는 ‘PC 
갤러리’, 컴퓨팅 분야에서 탁월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전시한 

‘위민 인 컴퓨팅(Women in Computing)’, 우리 주변에 스며

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

어 갤러리’ 등의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말마다 청소

년들이 코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크앤드 코더빌리티

(Weekend Codability)’,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SF영화축

제’, ‘전문가초청 강연 시리즈’ 등의 행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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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크노팝(Technopop) 2014

런던에서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 가량 열린 

‘테크노팝 2014’는 많은 학생들이 STEM 분야에 대한 흥미

를 느끼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15]. 컴퓨팅, 로봇, 회로, 
3D 프린팅, 건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과 

워크숍이 매일 열렸으며, 주중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하

는 학생들이 많았다. 행사의 책임자인 Joanna Tasker는 “테

크노팝 2014가 제시하는 영국 컴퓨팅 교육의 방향은 재미있

고, 유용하고, 컴퓨팅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과 체험 

중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주요행사는 표 3과 같다.

개요 연령

Ada Lovelace Hackathon

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코딩의 기본적인 

시범을 보여주면 참가한 여학생들이 그것을 참고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제작

(자원봉사자가 1:1로 도와줄 수 있도록 상주)

9+

iMaker

3D 작품을 디자인하여 참가하는 대회

(수상자는 3D 프린팅 작품을 선물로 받음)

11+

Box&rox

특수 찰흙과 부품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회로를 

제작하는 워크숍

6-8

Build Robots with Lego Mindstorms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해 로봇의 구조와 디자인을 

체험해보는 워크숍

9-11

Vex Robotics

스스로 코딩해보고 로봇을 움직이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7-14

Gojimo

자기주도학습용 앱 Gojimo 체험 워크숍 (학생용 

모의시험, 교사용 과제관리 등)

14-19

표 3. 테크노팝 2014 주요행사

IV. 결론

SW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SW중심사회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 중 하

나로 ‘초중고 SW교육 강화’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정책역

량을 집중하고 있다[16].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

정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SW 기초소양 교육이 확대되

고, 중학교 정보는 필수과목이 된다[4]. 한편, SW교육 강화

의 취지에는 동의하더라고 교육내용 및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17][1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초중등 전 학년에서 ‘컴퓨팅’을 가르치는  영국의 최근 동향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연

수, 학교 인프라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교육과정 

개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

다. 또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서, 교원연수,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ICILS) 2013’ 
결과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앞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다[19].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학

습경험’, ‘컴퓨터 사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은 낮게 나타났

다. 학생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ICT 관련 전문성 개발 활동 참

여율’도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수요 및 컴퓨팅사고력을 반

영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

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20]. 학교 인프

라의 측면에서 ‘학교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많고, ‘지역 

간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

하여 SW교육 확대 실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밖 교육이 

학교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학교밖 SW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습과 관련된 많

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

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밖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SW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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